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7. 8.(수) 배포 즉시

정부는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검증을 
강화하고, 보다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7.8.(수) TV조선, 백지 이력서 내고 수당 받아…국고 축내는 '국민취업

지원제도'
ㅇ (중략) 구직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형식적인 서류만 내면 수당을 받을 수 

있었습니다. 

ㅇ (중략) 백지로 된 지원서를 내고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

ㅇ 매달 두 차례 이상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지만, 채용 공고와 입사지원 내역만 
내면 됩니다. 

2. 설명 내용
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

상담사 1:1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, 대다수의 참여
자는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있음

□ 참여자가 개별 기업에 제출하는 지원서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는 데는 
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, 향후 AI 기반 구직활동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
등을 통해 허위 ·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임

□  한편, 현재도 허위 ·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향후 
참여 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,

 ㅇ 허위, 형식적 구직활동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령 등 부정행위는 명백한 
범죄행위인 만큼, 근절을 위한 관리 ·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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